
2시간25분41초
여자마라톤 한국기록
21년 만에 깨지다

풀코스 세 번째 만에 대기록…상금 8000만원
풀코스·하프마라톤·5000m 등 3개기록보유
서거현 감독 꺎스피드 근성 우수… 에 강해꺏
김도연 꺎세계적 스타와 해볼 만 하다꺏 자신감

새역사쓴 꺋미녀마라토너꺍김도연

더 이상 ‘기대주’도, ‘유망주’도 아니
다. 한국 여자마라톤의 새 별로 확실히 자
리매김했다.

‘미녀 마라토너’ 김도연(25·K-water)
이 서울특별시·대한육상연맹·동아일보·스포츠동아·동아
마라톤꿈나무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가 후원하
는 2018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9회 동아마라톤에서 21년
만에 한국여자마라톤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도연은 18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으로 골인하는 42.195km 레이스에서 2시간25분
41초에 결승테이프를 끊었다. 이로써 김도연은 권은주가
1997년 10월 세운 2시간26분12초의 종전 한국기록을 가뿐
히 넘어섰다. 한국선수 가운데 가장 빨랐고, 국제부문 여자
부에서도 5위권에 진입해 의미를 더했다.

우승은 놓쳤지만 김도연은 각종 상금도 휩쓸었다. 마라
토너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가 주는 한국기
록 경신 상금 5000만원 이외에 2시간28분 이내 진입 시 주
어지는 기록상금 2000만원, 대한육상연맹 차원의 한국기록
상금 1000만원도 손에 넣었다.

김도연의 종전 풀코스 최고기록은 지난해 말 세운 2시간
31분24초였으나 무려 6분 이상 기록을 단축시켜 8월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희망을 크게 부풀렸다.

164cm·46kg의 다소 가녀린 체격이지만 레이스 내내 선
두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했
다. 사실 김도연이 마라톤에 입문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본래 5000m 종목과 하프마라톤 등 중장거리 위주로 경험
을 쌓았다.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일본 도쿠시마에서 약 40일 가량
전지훈련을 진행하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레이스 감각을 유
지하기 위해 지난달 나선 제72회 가가와 마루가메 국제하
프마라톤에서 1시간11분00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2009년
임경희가 세웠던 여자하프마라톤 한국기록(1시간11분14

초)을 9년 만에 깨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5000m 한국
기록(15분34초17)을 세워 이날 서울국제마라톤까지 더하
면 김도연은 무려 3개 종목에서 한국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김도연의 스승인 서거현 K-water 총감독은 “몸이 유연
해 피치를 점차 높일 수 있다. 구간별 체력배분 능력도 좋
다. 후반부에 특히 강한 면모를 갖고 있다. 악바리 근성을
지녔고, 스피드가 우수하다”며 제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육상계에서는 김도연을 ‘여자 황영조’로 높이 평가한다.
첫 풀코스에 도전한 1991년 동아마라톤에서 3위를 기록한
뒤 1992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쓴 한국마라톤 영
웅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처럼 성장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다.

동료들 사이에 ‘커피 마니아’로 통하는 김도연은 기록에
대한 욕심이 강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마라톤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도 우승권에
도전하고픈 강한 열망에서 비롯됐다.

훈련 페이스가 5000m 종목에 비해 수월한 만큼 국제무대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김도연은 “동아마
라톤을 앞두고 머리 속에 오직 ‘기록 단축’ ‘기록 경신’만을
생각했다. 제 능력만 발휘하면 가능하다고 봤다. 마라톤 훈
련을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훈
련으로 실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다음 스텝은 아시안게임이다. 남은 5개월여 시간
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반복하면 아시아 마라톤
여제 등극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김도연은 “결승테이프를
끊으며 내 자신이 정말 대견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 등 쟁
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면서 ‘한 번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들
었다”고 했다.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마라토너를 꿈꾸는 김도
연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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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황영조’ 김도연이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한국
여자마라톤의 별로 우뚝 섰다. 김도연은 18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2018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9회 동아마라톤에서
21년 만에 한국여자마라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
며 한국 마라톤의 새 역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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